
닛신보 - 중점사업의 글로벌 전략 

 

과거에 일본의 대 면방적기업 중에서는 생산거점을 해외에 구축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닛신보는, 요 몇 해 사이에 연달아 중국의 거대 면방집단과의 

합판(合辦)을 성사시켜, 그 동안 낙후된듯한 해외진출을 완전히 만회하여, 이

들 생산거점의 활용을 궤도에 올릴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중국의 양거 

그룹과의 합판으로 설립한 사염(絲染), 직포, 가공공장이 2003년 가을부터 가

동하기 시작하여, 모든 해외거점이 가동하게 되었으며, 한편 일본내의 “하마

마쓰” 방적공장의 조업은 2004년 3월에 정지하기로 되었다. 이 조치를 취함

으로써 채산성이 좋지 않은 상품을 해외거점에서 생산하게 된다. 일본내외에 

있는 생산거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닛신보의 독자적인 글로벌 오퍼

레이션(global operation)의 구도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 일본내외의 모든 생산거점과 판매거점으로 조직구성 

2002년 10월에 인도네시아의 방적 자(子)회사인 니까와 텍스타일의 방적 

제2공장은 8만 추를 완전가동하기 시작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대부분의 

일본계 기업들의 경영이 어려운 상태인데, 니까와 텍스타일은 생산품의 품질

이나 납기를 엄격하게 지켜줌으로써 호평을 받고 있어 완전가동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2003년도 사업실적은 좋은 성과를 보였다. 인도네시아의 직포·가

공 자회사인 기스텍스 닛신보(G&N)는 경영이 고전중이어서, 개선하고자 생

산 코스트도 삭감하는 등 노력 중이긴한데 코스트 다운에는 한계가 있으므

로 생산품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에 있는 합판회사들을 살펴보면, 방직합판회사인 상주명력(常州名力)은 



2001년 10월에 동대(東台)에 있는 방적회사를 매수하고 “동대명력(東台名力)”

을 설립하여 “명력” 그룹이 7만 추 규모가 되었으며, 스판덱스 코어얀(span 

dex core-yarn)과 코듀로이(corduroy)용 등의 실과 직물을 순조롭게 생산중에 

있다. 또한 방직·편성·가공 합판인 항주일면(抗州一綿)은, 방직부문은 순조

롭게 가동하고 있는데, 직물가공 부문이 아직 완전가동을 못하고 있으며, 머

지않아 완전히 가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항주일면의 니트부문은 닛신보가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아직 경영이 순조롭지는 않지만 경영의 개선을 위하

여 노력 중이다. 

베켄 그룹과의 방적합판인 “영파유과면방직(寧波維科綿紡織)”은 9만 추 규

모의 설치공사가 끝나 2003년 내에 완전가동하기 시작하였다. 생산품종은 중

번수에서 세번수까지 코머사를 뽑게 되는데, 지금은 80수 쌍사(雙絲)를 뽑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품종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양거 그룹과의 사염(絲染), 제직, 가공합판인 “영파일중방직인염(寧波日中

紡織印染)”은 2003년 10월부터 본 생산이 시작되었으며, 닛신보는 2004년에

나 이 공장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이들 생산거점을 활용한 영업활동은 닛신보가 단독으로 투자한 

“닛신보 상하이(日淸紡上海)가 담당하게 되는데, 2006년 3월기에는 연간 30억

엔의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 소비자를 위한 우수제품만이 일본내 공장 존속시켜 

하마마쓰 방적공장은 2004년 3월에 완전폐쇄되었는데 닛신보 전체로 보면 

일본내 방적설비 중 가장 오래된 공장으로서 시설도 노후 되었을 뿐만 아니

라 이 시설을 계속 가동하기에는 과다하다는 느낌마저 들었었는데, 중국의 



생산거점들이 속속 궤도에 오르게 되자 부득이 조업을 완전중지하게 되었다. 

그 동안 하마마쓰 공장은 특수사를 주로 생산하고 있었으므로 이들 특수사

는 도야마(富山) 공장, 후지에다(藤枝) 공장, 시마다(島田) 공장으로 나누어 

특수사를 뽑는 장치를 옮기어 생산하기 시작하고 채산성이 좋지 않았던 특

수사는 중국의 “영파유과면방적”에서 생산을 인수받음으로써 채산성은 좋아

질 것이다. 

일본내 생산시설의 축소는, 앞으로 소비자나 소매업자, 어패럴 메이커들이 

일본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우수성을 얼마나 인식하여 계속 애용해 주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소비자를 위한 우수제품만이 일본내 생산공장을 존속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침장(寢裝)이나 니트분야에서 아직 판매가 부진한데, 늦어도 2006년 3월기

에는 전부문이 흑자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만일에 그때까지 흑자화

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그런 부문은 완전히 처분해 버리게 될 것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는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앞으로 확대될 분야로는 캐주얼, 데님, 셔츠, 부직포, 스판

덱스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캐주얼, 진즈를 적극 강화할 예정이

며, 또한 해외시장으로의 수출로 넓은 시장의 확보도 중요한 과제가 되겠다. 

♣ 

 


